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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고 정복과 파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15-16)

유월절이 지나자 칼을 빼어 든 천사가 전쟁을 시작한다. 천사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둘러 싼 전투는 사람 힘으로 결판 낼 수 없다는 사실이 6장에서 계속되는 

내용에서 분명해진다. 여호수아는 불타는 나무떨기를 본 모세의 경우와 비슷하게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어 눈 앞에 닥친 임무를 다 하기 위해 준비한다.

여리고 정복과 파괴 (6:1-21)

요새지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에 가로질러 놓은 문빗장과 같다. 여기서 벌어지는 결전은 가나안 

정복의 본보기가 된다. 한 쪽에는 튼튼한 성벽과 ‘굳게’ 닫힌 성문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사람의 힘이나 꾀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표인 언약궤를 자기들 한가운데에 모시고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한다. 양각나팔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리를 낸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것은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전통이 한데 얽혀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문제는 해결된다. 한 전통에 따르면 군사들은 하루에 한 

번씩 6일동안 침묵 가운데 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번째로 돌 때 함성을 지르고(3,10,16), 또 

다른 전통에 따르면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분다. 제사장들의 행렬은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침묵과 함성은 둘 다 겁을 주는 것이지만 서로 대립되는 것인데, 이 

두 요소를 지닌 전쟁 이야기는 여리고 성의 정복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 

전통 모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여기고 있다. 

라합의 가족을 살리다 (6:23-25)

라합과 그의 가족은 정탐꾼들이 약속한대로 화를 면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주권을 획득한다. 

마1:5절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게 용인된 이방인들 이상의 존재였다. ‘그가 …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 이들은 진 밖에 거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고, 이 같은 의식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이방인일 뿐 

아니라 한때 성적으로 문란한 과거를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정을 씻을 때에는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더 불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면적인 사랑을 알게 한다. 한편 기생 라합은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낳는 영광을 누렸다

라합과 그 일가가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인간적으로 깊은 신세를 

진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라합 일가의 구원요청을 들어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일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본문에서 라합과 그 

일가가 여리고 성으로부터 밖으로 이끌어 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이는 구원할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 주는 말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던 두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생각하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자 스스로를 구별하여 따로 남아 있는 무리들을 

구원한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잊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앞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라합에게서 입었던 은혜와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약속 내용을 유념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녀야 할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훈해 준다. 


